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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민족정체성과 내재화된 낙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설   경   옥1)†          황   다   솔1)           심   진   화2)

1)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2)서울수서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 아동이 지각한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와 이를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서울, 경기도 및 대구 소재 16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131명(남 59명, 여 69

명)의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SPSS Macro를 사용하여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과 민족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아동이 보고한 차별경험은 

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이는 다문화 아동이 학교, 지역사회,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더 많

이 경험할수록 아동의 자존감은 낮게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이때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도식으로 내재화하는 내재화된 낙인이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해 갖는 긍정적 태도인 민족정체성은 차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정적 관계를 조

절하였다. 즉, 다문화 아동이 차별경험을 빈번하게 지각하더라도 민족정체성이 높다면 내재화된 낙인을 덜

하게 되고 따라서 자존감에 갖는 부적 영향력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아정체성 형성이 

시작되는 후기 아동기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차별이 이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확

인함과 동시에 다문화 아동이 자신들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스스로 내재화 하는 것이 자존감 하락

에 중요한 설명요인이며 자신이 속한 민족에 긍정적 태도를 갖는 민족정체성은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차별경험, 자존감, 내재화된 낙인, 민족정체성, 다문화 아동

* 이 논문은 심진화의 석사학위논문을 자료로 재분석하여 재작성한 것임.

†교신저자 :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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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입되는 귀화자 및 결혼이민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우리 사

회의 다문화 아동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여성가족부, 2016) 전체 초등학생의 약 3%가 

다문화 아동이다(교육부, 2016).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가정이나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가

정을 다문화 가정이라 하며 이들의 자녀를 다

문화 아동이라 한다(최경옥, 2012). 최근 조사

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70% 이상

이 미취학 혹은 학령기 아동이다(여성가족부, 

2016). 그러나 국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

는 청소년(예: 구향숙, 2013; 박미숙, 이미정, 

2014)이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예: 정옥희, 

2013; 이선애, 최현정, 2016) 대상의 연구가 대

부분이고 학령기 다문화 아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학령기 다문화 아동 대상 

연구 역시 부모의 양육태도(예: 남상아, 백지

숙, 201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예: 최효식, 

2017), 어머니의 언어능력(예: 박명숙, 2010)과 

같은 부모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학령

기 아동은 신체, 인지,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

화를 겪으며 가족 관계에서 보다 확장된 사회

적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인식

하며, 자아 정체성과 가치감이 발달한다(Eccles, 

1999). 편견과 차별은 다문화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환경 변인

으로(오인수, 2014) 학령기 다문화 아동이 경

험하는 차별이 이들의 자아 정체성 및 가치감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학령기 다문화 아동을 대상

으로 이들이 경험한 차별과 자존감의 관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이 관계를 설명할 심리적 

기제로 내재화된 낙인과 민족정체성과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차별경험과 자존감

자존감은 자아정체성의 정서적 영역으로 나

를 둘러싼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평가 및 인식이다(Hewitt, 

2009). 자존감은 유아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발달이 시작되고 초기 아동기에 부모

는 물론 또래, 교사의 영향을 받아 계속 발달

되어 후기 아동기 혹은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

러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자존감이 형성된다

(Damon & Hart, 1982). 일반적으로 아동의 자

존감에는 학업, 성적, 외모, 사회적 지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은 이

에 더해 차별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당

한 영향을 받는다(김순규, 2012). 실제로 사회

적 차별이라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다문화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자존감이 

더 낮았다(김아영, 김수인, 2011). 국내에서 다

문화 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없으

나 교사 보고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 아동은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이는 아동기 차별경험

의 부정적 영향력이 청소년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일 민족임이 가치있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라고 여겼던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경수, 마강래, 2016). 차별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성 혹은 정체성으로 인해 행해지는 

부당한 대우로써(Krieger, 2014), 차별경험은 성

인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

적응을 예측하는 매우 주요한 변인이다(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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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홍창희, 2017; 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차별은 그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도 이

루어 질 수 있으나 대개 사회적 약자나 소수

자에게 더 빈번히 일어난다. 다문화 아동, 청

소년들은 학교 안과 밖에서 빈번히 차별을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김석준, 

2015) 학령기 아동의 차별경험에 대한 연구는 

학교장면에서 집단 괴롭힘 혹은 따돌림에 대

해 다룬 연구(김아영, 김수인, 2011)로 한정되

었고, 학교 안이나 밖에서 다문화 아동이 경

험하는 차별과 이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관

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후기 아동기에 경험하는 차별은 이시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인 자존감 발달에 위험요일 

될 것이라 예상된다. 긍정적인 자존감은 아동

기뿐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을 예측하는(Orth, 

Robins, & Widaman, 2012) 주요한 심리적 자산

이다. 아직 국내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으나 다문화 

아동이 경험하는 차별은 내재화 문제(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그리고 외현화 문제(김

수진, 홍창희, 2017)와 모두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에서는 소수민족 

아동,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가 

일관적으로 부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미국 내 라틴계 청소년의 차별경험은 

자존감을 부적으로 예측했고(Umaña-Taylor & 

Updegraff, 2007), 네덜란드 내 10-13세의 소수

민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민

족성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는 민족과 관련한 

자존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Verkuyten & Thijs, 2006). 

캐나다에 거주하는 11-13세의 중국, 홍콩, 필

리핀계 아동이 교사와 또래 친구들로부터 경

험한 차별 역시 자존감을 부적으로 예측하였

다(Oxman-Martinez et al., 2012). 이와 같이 다양

한 국가에서 소수민족 아동이 겪는 차별이 아

동의 자존감에 부정적이라는 일관적인 결과는 

국내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 역시 이들의 자

존감에 부정적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매개: 내재화된 낙인

자존감은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정보를 개

인이 기대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공고화하는 자기 확증

(self-verification)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Cast & 

Burke, 2002).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사회적 자극과 정보를 받았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개념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방향으로 자극과 정보를 

선별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자기 

개념인 자존감을 형성한다. 다문화 아동의 경

우 차별이라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

한 부정적인 사회적 자극과 정보를 받았을 때 

자기 확증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를 스

스로 내재화하여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스스로에 대

한 평가로 받아들이고 내재화 하는 것을 내재

화된 낙인이라 일컫는다. 낙인(stigma)이란 소

수집단이 가진 속성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으로(이지수, 

2011) 타인에 의해 부여된 부정적 가치가 존

재함을 인지하는 지각된 낙인(perceived stigma)

과 타인에 의해 부여되는 부정적 가치를 자

신에 대한 평가로 내재화하는 내재화된 낙

인(internalized stigma)으로 구분된다(Corrigan, 

2004). 지각된 낙인도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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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부정적이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 편견에 동의하고 이를 자

신에 대한 평가로 수용하는 내재화된 낙인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에 더욱 부정적이

다(Fife & Wright, 2000). 따라서 내재화된 낙인

은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이 자존감 하락으

로 이어지는데 있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국외 소수자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차별경험은 일관적으

로 지각된 낙인은 물론 내재화된 낙인을 예측

했으며(Brown, 2017; Quinn, Williams, & Weisz, 

2015) 이러한 낙인은 자존감을 부적으로 예측

했다(Gershon, Tschann, & Jemerin, 1999; Myers 

& Rosen, 1999).

국내에 아직 차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낙인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지만 국내 연구에서도 지각된 

낙인과 내재화된 낙인은 모두 자존감을 부적

으로 예측하는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국

내의 차별과 낙인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대부

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이 경험

한 차별은 내재화된 낙인을 정적으로 예측하

였고, 내재화된 낙인은 삶의 만족도를 부적으

로 예측하였다(이지수, 2011). 척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낙인은 내재화

된 낙인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치심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남연희, 김영삼, 한승길, 김강수, 2014). 그 밖

에 지체장애 청소년(이인옥, 2007)과 시설보호 

청소년(김진숙, 신혜숙, 문현주, 2014)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각된 낙인은 자존감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대학생의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지각된 낙

인과 내재화된 낙인 모두 집단 자존감 및 개

인 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정진철, 양난미, 2010).

민족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다문화 아동이 차별을 경험하더라도 민족정

체성은 사회적인 부정적 평가와 낙인을 스스

로 내재화 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Ponterotto & Park-Taylor, 2007). 

민족정체성은 개인이 어떠한 특정 민족 집단

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갖는 소속

감,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인지적 이해,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민족 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친밀감과 관

례 행사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같이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측면

으로 정의된다(Phinney & Chavira, 1992). 민족정

체성은 민족, 인종적으로 소수자들의 심리적 

기능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인이다(Phinney, 

1990). 민족정체성은 자존감과 유사하게 4-5세 

유아기에 발달이 시작되어 아동기에 급격하게 

발달한다(Phinney, 1989). 아직 국내에는 다문화 

아동은 물론 다문화 청소년이나 성인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없다. 하지만 일찍부터 

이민자들이 국가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북미에서는 소수민족의 민족정체성이 성인은 

물론 아동 청소년들이 경험한 차별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Galliher, Jones, & Dahl, 2011). 

중국계 미국인 6학년 아동에 대한 연구에 의

하면 민족정체성은 자존감과는 정적 그리고 

우울증과는 부적 관계가 있었다. 이때 민족정

체성은 차별경험과 우울증의 관계를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Rivas-Drake, Hughes, & 

Way, 2008). 아프리카계 미국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의하면 민족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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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청소년들은 인종 차별을 경험할수록 

폭력적 행동이 증가하였으나, 민족정체성이 

높은 청소년들에서는 인종 차별경험과 폭력적 

행동은 상관이 없었다(Caldwell, Kohn-Wood, 

Schmeelk-Cone, Chavous, & Zimmerman, 2004). 

미국의 히스패닉계 8-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민족정체성이 낮은 아동은 교

사로부터 차별을 경험했을 때 학업적 성취도

가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민족정체성이 높은 

아동에게서는 교사의 차별과 학업성취의 부적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Brown & Chu, 2012).

연구가설 및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자기 확증(Cast & 

Burke, 2002) 이론과 선행 연구에 따라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

된 낙인이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구체적

으로 다문화 아동이 차별을 경험할 때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는 사회적 자극을 자신에 

대한 평가로 수용하고 내재화 할 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낮은 자

존감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이때 개인이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해 갖는 긍정적 태도인 

민족 정체성(Phinney, 1990)은 다문화 아동이 

차별을 경험할 때 아동의 심리내적 기제인 내

재화된 낙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수준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문화 아동이 지각

한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과 민족정체성의 조절된 매개모형의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절차 및 대상

본 연구는 비교적 다수의 다문화 아동이 재

학하는 서울의 10개교, 경기도 2개교, 대구 1

개교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초등학교 4-6학

년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

고 총 131명의 아동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아

동의 평균 연령은 11.92세(SD=.88)이었고 여

아 69명(52.7%), 남아 59명(45.0%), 무응답 3

명 (2.3%)이었다. 아동의 학년은 4학년 55명

(42.0%), 5학년 38명(29.0%), 6학년 37명(28.2%), 

무응답 1명(0.8%)이었다. 아동의 출생국가는 

한국 79명(60.3%), 중국 42명(32.1%), 베트남 2

명(1.5%), 필리핀 1명(0.8%), 러시아 2명(1.5%), 

기타 5명(3.8%)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의 출생

국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 대해 모 55명(42%), 

부 11명(8.4%), 부모 모두 56명(42.7%) 기타 9

명(6.9%)으로 응답하였다. 부모의 출신국은 대

부분이 중국 97명(74.0%)이었고, 베트남 7명

(5.3%), 필리핀 6명(4.6%), 태국 4명(3.1%), 미국 

4명(3.1%), 기타 4명(3.1%), 일본 3명(2.3%), 몽

골 3명(2.3%), 우즈베키스탄 2명(1.5%), 러시아 

1명(0.8%) 순으로 보고했다. 아동의 대부분(96

명, 73.3%)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한 부모와 사는 경우 21명(16%), 조부모와 사

는 경우 6명(4.6%) 그리고 기타 8명(6.1%)으로 

그림 1. 차별경험과 자존감에 관한 조절된 매개 연

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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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했다. 아동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 

말하기, 읽기, 쓰기 세 문항을 5점 리커트식 

척도(1=매우 서툴다, 5=매우 잘한다)로 질문

하였을 때, 말하기 능력은 평균 4.35(SD=0.95)

점, 읽기 능력은 평균 4.29(SD=1.03)점, 쓰기 

능력은 평균 4.24점(SD=1.14)으로 평균적으로 

잘한다 이상으로 지각하고 하고 있었다. 아동

의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8.26년(SD=4.29)으로 

아동의 나이가 11-13세임을 고려하면 아동 생

애의 대부분의 시간은 한국에 거주한 것을 의

미한다. 

측정도구

차별경험

차별경험은 일상생활의 차별경험을 묻는 

Guyll, Matthews와 Bromberger(2001)가 사용한 

척도를 김보미(2007)가 아동용에 맞게 수정,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

는 총 10문항,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아동이 

또래, 이웃,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빈도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예: 주위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다른 사람

을 대할 때보다 예의 없게 행동한 적이 있다, 

가게의 주인아저씨나 아줌마가 가게에서 나를 

계속 감시(주시)한 적이 있다). 김보미(2007)의 

국내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였다.

민족정체성

민족정체성 척도는 Phinney(1992)가 개발

한 민족정체성 척도(The Multigroup of Ethnic 

Identity Measure: MEIM)를 아동이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14

문항으로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소속감 5문항(예: 나는 나의 민족 집단

과 집단의 성취에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

다),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탐색과 이

해 7문항(예: 내가 해당 민족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민족과 관련

한 행동과 의식 2문항(예: 나는 나의 민족 집

단의 특별한 음식, 음악, 관습과 같은 문화적 

관례행사에 참여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아니다,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원척도

는 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아

동이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

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

사 2인이 내용을 검수하고, 본 연구의 가장 

어린 연령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 8명을 대상

으로 설문을 모의 실시하여 아동의 문항 이해

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 아동의 생

활 행태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민족과 관

련한 행동과 의식 두 문항(예: 나는 나의 민족 

집단의 특별한 음식, 음악, 관습과 같은 문화

적 관례행사에 참여 한다, 나는 나의 민족 집

단이 다수인 조직에서나 사교 집단에서 적극

적으로 활동한다) 및 아동의 발달 수준과 대

비하여 이해가 어려운 정체성과 관련한 이해 

두 문항(예: 나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의 민족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이 내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칠 것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을 설문에서 

삭제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정된 설문지

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새로운 초등

학생 4학년 5명에게 모의 실시를 하여 초등학

생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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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다문화 아동에게 설문을 실시하였

다.

MEIM의 원척도에서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설문에 답하기 전에 응답자가 스스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규정하도록 하고 그 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역시 다문화 

아동에게 스스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규정하

도록 하였는데,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

음과 같이 객관식으로 제시하였다. “나는 [ ★

] 입니다.” 라는 질문에 1)한국인, 2)중국인, 3)

일본인, 4)베트남인, 5)필리핀인, 6)러시아인, 7)

우즈베키스탄인, 8)기타 로 답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을 한국인으로 응답한 아

동은 75명(57.3%), 중국인 39명(29.8%), 일본인 

3명(2.3%), 베트남인 5명(3.8%), 필리핀인 2명

(1.5%), 러시아인 1명(0.8%), 우즈베키스탄인 1

명(0.8%), 미국인 3명(2.3%), 기타 2명(1.6%)이

었다. 이후 민족정체성에 대한 문항은 아동 

스스로 규정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태도

에 대해 대답하도록 하였다. Phinney(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고등학

생을 표본으로 하였을 때 .81, 대학생을 표본

으로 하였을 때 .90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아

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

타났다.

내재화된 낙인

내재화된 낙인 척도는 Ritsher와 Phelan(2004)

이 개발하고 황태연, 이우경, 한은성, 권의정

(2006)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낙인 척도(Korean version 

of Internalized Stigma of Mental Illness Scale: 

K-ISMI)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고립감(예: 정신질환 때문에 세상

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7문항, 차별경험

(예: 정신질환 때문에 사람들이 날 차별한다) 

6문항, 고정관념(예: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

에 비해 나는 열등하다) 6문항, 낙인극복(예: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5문항, 평가절하와 사회적 위축

(예: 정신질환자인 나 자신이 실망스럽다)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식 척도(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로 응

답하도록 하였다. K-ISMI 척도 문항에서 ‘정신

질환’을 ‘내가 속한 나라’로 바꾸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초등학교 교사 2인

과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은 초등학교 4학년 

8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도를 검

토 후 ‘난처해하지 않도록’과 같은 표현을 ‘난

처할까봐’로 ‘어울리지 않고 부적절하게 느낀

다’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으로 아동의 이

해를 높이기 위해 평이하게 바꾸어 사용하였

다. 또한 아동이 이해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와 아동

에게 적절하지 않은 문항으로 판단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와 ‘결

혼하면 안 된다’ 세 문항은 최종 설문에서 삭

제하였다. 낙인 극복 문항은 역채점하여 전체 

점수를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가 속

한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내재화한 

정도가 높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부

정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자존감

자존감 척도는 한국판 Rosenberg(1965)의 자

존감 척도를 홍진주(2004)가 몽골 이주 노동자 

자녀 연구를 위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느끼는 자기 가치, 존중, 자

신감(예: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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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만족스럽다)에 대한 느낌을 측정하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리

커트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

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부정적 자존감

을 측정하는 5문항은 역채점하여 합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홍진주(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66으로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내적 합치도(Cronbach’s)를 

통해 검증하고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

요 변수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

았다. 셋째, 내재화된 낙인이 차별경험과 자존

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민족정체성

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절된 매개효과

의 분석은 Preacher, Rucker와 Hayes(2007)의 제

안에 따라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

과 순으로 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내재화된 낙인이 차별경험과 자존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

래핑을 실시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조

절효과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SPSS의 Macro를 사용하여 조절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차별경험은 내재화된 낙

인(r=.42, p<.01)과 정적 그리고 자존감(r=-.30, 

p<.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

이 차별을 자주 경험할수록 내재화된 낙인의 

변인 1 2 3 4 5 6

1. 성별 -

2. 연령 .07 -

3. 차별경험 .16 -.19* -

4. 내재화된 낙인 .23* -.00 .42** -

5. 자존감 -.10 .12 -.30** -.43** -

6. 민족정체성 .04 -.08 .05 -.29** .35** -

평균(M) 11.92 1.45 1.42 3.08 3.18

표준편차(SD) 0.88 0.48 0.34 0.52 0.68

*p<.05, **p<.01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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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재화된 낙인은 

자존감(r=-.43, p<.01) 및 민족정체성(r=-.29, 

p<.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

재화된 낙인 정도가 심할수록 아동은 자존감

을 낮게 보고하고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한 

긍정적 태도인 민족정체성 또한 낮게 보고하

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민족정체성은 자존

감(r=.35,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는

데 이는 민족정체성을 높게 보고할수록 자존

감 역시 높게 보고한 것을 의미한다. 

차별경험과 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 검증

차별경험과 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 분석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1

단계에서 차별경험은 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

으로 예측하였고(β=-.30, p<.001) 2단계에서 

역시 차별경험이 내재화된 낙인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다(β=.42, p<.001). 3단계에

서 차별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내재화된 

낙인이 자존감을 유의하게 예측하고(β=-.39, 

p<.001), 이때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β=-.11, p>.05)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

하였다.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고, 매개

효과 계수는 -.188로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계수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은 각각 -.323, -.089

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

였다(Preacher & Hayes, 2004).

차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에서 민족정

체성의 조절효과 검증

민족정체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독

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차별경험

과 민족정체성을 투입한 뒤, 2단계에서 차별

경험과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

다. 표 3에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

에서 차별경험과 민족정체성의 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t=5.35, p<.001) 그리고 민족정체성이 낮을수

록(t=-3.81, p<.001) 내재화된 낙인이 더 높았

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2단계에서 차별경험

1단계 2단계 3단계 

종속변수: 자존감 종속변수: 내재화된 낙인 종속변수: 자존감

B(SE) β t B(SE) β t B(SE) β t

차별경험 -.32(.09) -.30 -3.49*** .29(.06) .42 5.05*** .12(.10) -.11 -1.22

내재화된 낙인 -.62(.15) -.39 -4.14***

**p<.01, ***p<.001

표 2.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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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이 내재화된 낙인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2.75, p<.01), R2의 변화량이 유의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R2=.04, p<.01). 이러한 결과는 

차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를 민족정체

성이 조절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차별경

험이 잦을수록 내재화된 낙인이 증가하는데 

민족정체성이 증가하면 이러한 영향은 점점 

감소하는 완충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형권, 2016).

민족정체성의 조절효과가 어떤 값에서 유

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가 높을 때

(+1SD)와 낮을 때(-1SD) 차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에서의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

을 사용하였다(Hayes & Matthes, 2009). 그 결

과, 그림 2와 같이, 민족정체성이 높은 집단

(t=1.98, p<.05)과 낮은 집단(t=5.57, p<.001) 모

두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하였으나 민족정체성

이 낮은 집단에서 차별경험이 빈번할수록 내

재화된 낙인이 증가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이전 단계의 

검증들을 통해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 차별경험과 내재

화된 낙인의 관계에서 민족정체성의 조절효과

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 두 가

지 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SPSS 

Macro model 7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차별경험이 내재화된 낙인을 유의하

게 정적으로 예측했고(t=6.21, p<.001), 내재

화된 낙인은 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

측했으며(t=-4.07, p<.001), 차별경험과 민족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했다. 조절

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는 

종속변수: 내재화된 낙인

비표준화 계수
β t R2 ∆R2

B SE

1단계

차별경험 .30 .06 .42 5.35***

.26 .26
민족정체성 -.15 .04 -.30 -3.81***

2단계

차별경험 × 민족정체성 -.24 .09 -.22 -2.75** .30 .04

**p< .01, ***p< .001

표 3. 차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에서 민족정체성의 조절효과 분석

그림 2. 차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에서 민족

정체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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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SE=.071)로 나타났고, 95%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053-.339)은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

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차별경험은 내재화된 낙인을 매개로 자존감을 

유의하게 예측했는데, 이러한 관계는 민족정

체성의 수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다음으로 이러한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족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차별경험이 내재화된 낙인을 통

해 자존감을 예측하는 매개(간접) 효과가 유의

한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하였다. 부트

스트래핑 재추출 수는 5,000번이었고, 신뢰

구간은 95%였으며, 민족정체성의 –1SD수준

과 평균에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나 +1SD의 수준

에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표 5). 구체적으

로 민족정체성이 낮거나 평균인 집단에서는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만 민족

정체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조절된 매개효과의 결과는 차별을 많이 

경험한 아동은 내재화된 낙인을 더 많이 하고, 

높은 내재화된 낙인은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

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민족정체성이 낮거나 

평균인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속변수: 내재화된 낙인 종속변수: 자존감

B SE t B SE t

상수 -.00 .03 -.08 -.01 .04 -.18

차별경험  .33 .05  6.21*** -.12 .10 -1.20

민족정체성 -.17 .04 -4.57***

차별경험× 민족정체성 -.25 .09 -2.96**

내재화된 낙인 -.61 .15 -4.07***

*p< .05, **p< .01, ***p< .001

표 4.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

민족정체성
조절변수의 각 수준별 조건부 간접효과

Boot 간접효과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내재화된 

낙인

-1SD -.30 .09 -.51 -.17

M -.20 .05 -.32 -.11

+1SD -.09 .06 -.23  .01

주. Boot LLCI=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 값, Boot ULCI= Boot 간접효과의 95% 신

뢰구간 내에서의 상한 값

표 5. 민족정체성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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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은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관계적 교류를 통해 형

성된다(신희건, 2015). 다문화 아동이 경험한 

차별은 이들의 자존감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

용할 것이라 예상되나 아직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자기 확증이라는 

심리내적 기제를 통해 자존감이 형성된다는 

자존감 이론(Cast & Burke, 2002),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부적관계에 대한 국외선행 연구와 

소수민족에게 민족정체성이 보호요인으로 작

용한다(Phinney, 1990)는 선행 연구 결과를 근

거로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은 내재화된 낙

인을 매개로 자존감을 부적으로 예측하며, 이

때 차별경험이 내재화된 낙인을 통해 낮은 자

존감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민족정체성의 수준

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

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고 결과

에 대한 해석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은 낮

은 자존감을 예측했고, 이 과정을 내재화된 

낙인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국외 소수민

족 아동, 청소년 연구에서는 차별경험이 이들

의 낮은 자존감(Fisher, Wallace, & Fenton, 2000), 

낮은 삶의 만족(Seaton, Caldwell, Sellers, & 

Jackson, 2008) 그리고 높은 내재화 문제 및 외

현화 문제를 모두 예측하였다(Berkel et al., 

2010). 국내 다문화 아동과 일반아동의 차별경

험과 자존감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아

동에 비해 다문화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차별

을 빈번히 경험하며, 자존감은 유의하게 더 

낮았다(김아영, 김수인, 2011). 아직 국외에서

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

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나 북미의 흑인 성

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흑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내재화한 경우 

자신의 피부색에 더 불만족해 하고 백인의 

신체적 조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Townsend, Thomas, Neilands, & Jackson, 2010) 

이는 사회적 편견의 내재화가 부정적 자기 평

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신체 

장애인 대상 연구에 의하면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부적 관계를 자기낙인이 완전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수, 2011). 국내 척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룬 연구에서도 차별경험

과 삶의 만족도의 부적 관계를 수치심이 완전

매개하였다(남연희 외, 2014). 본 연구의 결과, 

선행연구 그리고 자존감의 자기 확증 이론을 

종합해 보면, 차별경험이 직접적으로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차별을 경험한 아동이 그러한 차별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받아들이고 내재

화 하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 저하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아동의 민족정체성 수준에 따라 차

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 정도도 다르

게 나타났는데 민족정체성이 높은 아동은 차

별경험이 빈번하여도 내재화된 낙인 수준이 

높지 않은데 비해 민족정체성이 낮은 아동은 

차별경험이 증가할수록 내재화된 낙인 수준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문화가 비교적 생

소한 사회적 개념으로 아직 학계에서도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미와 같이 일찍부터 이민자들로 구

성된 국가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소수민족의 

민족정체성의 보호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결

과와 일치하였다.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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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민족정체성과 학업성적에 대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민족정체성과 학업성취도는 

작지만 정적인 효과크기(r=.087)를 나타냈고

(Miller-Cotto & Byrnes, 2016), 북미 성인을 대상

으로 한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메타

분석에 역시 유의한 정적인 관계(r=.17)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 Silva, 2011). 특히 

심리적 안녕감 중에서 자존감(r=.21)과 행복

(r=.19)의 효과크기가 우울(r=.06), 불안(r=.10)

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보다 두 배 이상 더 컸

는데, 이는 민족정체성이 자존감과 같은 긍정

적 심리적 안녕감과 더 연관이 깊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주 가설인 차별경험이 내재화된 

낙인을 통해 자존감으로 가는 매개효과가 민

족정체성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는 

지지되었다. 다문화 아동이 차별을 경험할 때 

이를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내재화하여 

자기에 대한 가치감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차

별경험의 빈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민족

정체성이 높은 아동은 차별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민족에 소속감을 가지며, 긍정적

으로 생각하여 이를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가치

로 내재화를 덜 했고 결과적으로 자존감에 영

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민족정체성의 수준이 

낮은 아동의 경우 차별경험이 빈번할수록 내

재화된 낙인은 증가했고 이를 통해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cker와 Major 

(1989)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리

뷰논문에 의하면 낙인과 억압을 경험한 집단

의 자존감이 항상 낮게 나오진 않았는데, 자

신이 속한 민족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민

족정체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

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족정체성은 내재화된 

낙인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Cotter, 

Kelly, Mitchell, & Mazzeo, 2015) 외부로부터 부

당한 차별대우를 받을 때 민족정체성이 높은 

개인은 그러한 대우를 나에 대한 평가로 내재

화하기보다 내가 속하지 않은 “외집단”의 평

가로 간주하며 그 중요성을 절하하여 자신의 

자존감에 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역시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소속감을 더 느끼는 아동이 차

별경험을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덜 받

아들여 결과적으로 자존감을 보호하는 역할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학령기 다문화 아

동의 자존감 발달에 있어 차별경험이 위험요

인임이 됨을 국내에서는 처음 경험적으로 검

증한 의의가 있다. 사회적 차별은 소수민족 

아동의 발달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이다. 특히 

후기 아동기는 사회관계망이 증가하고 인지발

달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자아정체성 발달

이 본격화 되고 타인의 자기에 대한 평가에 

보다 민감해 지는 시기이다(Damon & Hart, 

1982). 자존감은 아동기는 물론 이후 전발달단

계에서 적응과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매우 중

요한 심리적 자산이다(Sowislo & Orth, 2013). 

다문화 아동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주 대상

이었고, 연구 대상뿐 아니라 주제도 문화, 언

어 적응 그리고 학교 적응으로 한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학령기 아동으로 확대

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 주제도 이 시기의 주

요한 발달과업인 자존감을 다룬 의의가 있다. 

둘째, 국내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한 차별과 자존감의 부적 관계를 설명하

는 기제를 밝힘으로써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있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함께 제

시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빈번한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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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있어 

내재화된 낙인은 위험요인으로 민족정체성은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아동뿐 아니라 성적 소수자,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에 대한 연구로 확산을 가능하게 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소수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차별, 낙인, 억압이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기

제로 내재화된 낙인과 정체성의 역할을 연구

하였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사

회에서 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들

의 관점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타인이나 사회의 편견을 인지하는 

지각된 낙인보다 그러한 편견을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는 내재화된 낙인이 개인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자존감에 훨씬 더 

부정적이라는 국외의 선행 연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소수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

해 긍정적이고 명확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보

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심리 상담 및 교육에 대한 함의

는 첫째, 차별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는 잦은 차별경험으로 인해 

자존감이 손상을 입는 경로에서 아동이 외부

의 부정적 정보를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며 이

를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는 내재화 과정의 중

요성을 보여준다. 상담자나 교사는 차별경험

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문화 

아동이 경험한 차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스스로

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재화된 낙인

의 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수정하는 개입을 실

시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민족정체성이 낮을수

록 내재화된 낙인을 매개로 차별경험이 자존

감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상담에 있어 스

스로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민족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개입한다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 태도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강점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아동뿐 아

니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체장애인, 

정신 질환자, 탈북자, 비행 청소년, 성 소수자 

등의 내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상담이나 

학교장면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회

적 약자나 소수자 개입에 있어 본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이들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신

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재화 하는 과정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도록 도

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의 다문화 가정 아동이 밀집한 지역에서 표집

을 하였다. 131명의 다문화 아동이 모집되어 

연구가설의 검증은 가능하였으나 다문화 가정

의 민족 구성과 이민 세대의 상태를 검증할 

만큼의 표본의 수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이 속한 민족 집단의 

구성과 이민 세대의 상태, 거주 지역 등 다문

화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구통계학적 변

인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표본을 구성한 연구

가 진행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

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의 매

개효과와 민족정체성의 완충효과를 검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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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대상이 속한 후기 아동기는 자

아정체성 발달이 본격화되는 시기로써 민족정

체성에 대한 탐색은 시작 했지만, 아직 민족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이 있을 수 있다(Phinney & Ong, 2007). 따

라서 국내 다문화 아동의 민족정체성 발달의 

과정 및 개인차에 대한 종단 추적 연구를 통

해 차별경험과 민족정체성 그리고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민족정체성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을 정의하고 정서, 인지, 행동적 측

면에서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한 태도로 정의

되어지고 측정 역시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진

다(Phinney, 1992).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아

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을 객

관식으로 정의하게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은 

‘한국인,’ ‘중국인’과 같은 보기중 하나를 골라

야만 했지만, ‘중국계 한국인’등과 같은 답을 

하고 싶었던 아동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아동의 민족정체성 발달의 한 측면으

로서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을 어떻게 정의하

는지 구조화된 면접법등을 통해 연구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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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Children’s Perceived Discrimination,

Internalized Stigma and Self-Esteem: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thnic Identity

KyoungOk Seol          Dasol Hwang          Jinhwa S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a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tigma and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thnic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in Korea. A total sample of 131 4-6th grade children (59 boys and 69 girls) completed a survey. We 

found that multicultural children’s perceived discrimination wa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Internalized stigma mediated this association. This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self-esteem through internalized stigma was moderated by ethnic identity. Specifically, the children who 

scored low on ethnic identity were more likely to internalize stigma against their race and ethnicity when 

they experienced more frequent discrimination. That, in turn, led to lower levels of self-esteem. We 

included the importance of exploring multicultural children’s internalized stigma and ethnic identity in 

school and psychotherapy when they experienced unfair treatment and discrimination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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